
해미시 맥레이(Hamish McRae)

유럽의 최고 금융매체인 유로머니의 에

디터, 가디언의 금융 에디터로 일했다. 

최근까지는 인디펜던트의 수석 경제평

론가 겸 부편집장 등으로 활동했다. 경

제·정치, 국제 관계, 환경 등 다양한 요

인들을 포괄하는 확률 높은 예측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4년에 출간된 “2020

년”은 글로벌 트렌드에 관한 거시적 통

찰을 인정받았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

는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경제학 석사학

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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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해미시 맥레이가 최근 “2050 패
권의 미래”(The World in 2050)를 내놓았다. 원제인 “The 

World in 2050”를 보는 순간 적잖은 독자들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리라! 

맞다. 맥레이는 29년 전인 1994년 “The World in 2020”를 발

표했다. 한국어판은 “2020년”이다.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탐내지만 잘해야 본전인 미래 예측서를, 그것도 같은 

패턴의 책 제목을 달고 두 권이나 발표했다. 배짱일까, 아니면 

자신감일까. 맥레이가 줌(Zoom) 화면에 잡히는 순간 떠오른 

궁금증이었다. 

새 책이 옛 책, 즉 “The World in 2020”을 떠오르게 한다. 내 짐

작엔 옛 책에서 예측에 실패한 경우가 있어 “The World in. . .” 시

리즈를 만들기 두려웠을 듯하다.

1990년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정도가, ‘내년 세계는’ 식으로 1
년 정도 미래를 예측했다. 나도 이코노미스트 예측 보고서를 

쓰는 데 참여했다. 그런데 당시 경제분석이 2년 뒤나 1년 뒤의 

1% 예측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단기 예측

에 신물이 나있어, 아주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아이디어에 끌렸

다. 이게 첫 번째 책 “2020년”을 쓰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시간

이 흘러) 2020년이 됐다. 사람들이 다시 예측서를 쓰는 게 가치

가 있다고 설득했다.    

예측 자체가 특히 지금처럼 요동하는 시대에 작가나 저널리스트, 

리서처에겐 어려운 일일 듯하다. 그렇지 않나?

1990년대 초 당신은 소련의 붕괴를 목격했다. 프랜시스 후쿠야

마가 쓴 “역사의 종언”을 접하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더 

“2050년, 세계 경제의 패권은 
재편될 것인가?”

신뢰성 있는 미래 전망으로 유명한 히미시 맥레이가 

향후 30년의 전망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터뷰 강남규(중앙일보 국제경제선임기자)  사진 SHUTTERSTOCK 

해미시 맥레이
경제 저널리스트

Your new work reminds me of your previous book, 
“The World in 2020.” I guess you might be afraid of 
writing a series of “The World in…” because there 
could be some failures of prediction in the first book. 
In 1990s, The Economist only looked one year ahead, say, 
“The World in the Next Year.” I was writing for that. But I 
was a little bit sick of short-term predictions, and hit on 
this idea of taking a very long-term view of the world 
economy because I felt that so much of economic study 
was just very nitty gritty details, for example a percentage 
forecast for two years ahead, one year ahead, which made 
me write the first book, “The World in 2020.”  And when 
we got to 2020, people persuaded me that it was worth-
while to do it again.

Prediction itself could be difficult work for any writer, 
journalist and researcher, in particular, when it is a 
volatile time such as today, isn’t it?
You could see in the early 1990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e had Francis Fukuyama writing “The End of 
History.” On the other hand, you could see, basically the 
U.S. would dominate the world for the next 25 years or so. 
And then I think it did happen but you could also see the 
rise of China. I think it’s much harder now politically to 
see the next 30 years, but maybe easier economically.

How did you find your predictions in “The World in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There were some big things that were right, and there 
were some misses. I think in broad macro terms it was 
right. The hardest thing I think was technology. My big 
miss was not mentioning the word internet. It existed in 
the early 90s of course, but the first browsers were only 
just being developed and there were no search engines. 
The internet without a browser, without an effective 
browser, and without a search engine really wasn’t any 
use. So, I could see that the world would be driven by con-
nected computers, but I couldn’t see what the mechanism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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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하자면, 향후 25년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경험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

다. 앞으로 30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는 수

월할 수도 있다.

짓궂은 질문인데, “2020년”에서 한 예측을 오늘의 관점에서 어떻

게 보나?

큰 문제에 관해 예측이 적중한 것이 있다. 놓친 것도 있다. 아주 

거시적으로 봐서 그때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든 예

측은 기술혁신 분야였다. 내가 “2020년”에서 놓친 것 가운데 큰 

것은 인터넷을 다루지 않은 점이다. 90년대 초 인터넷이 있기는 

했지만, 브라우저가 막 개발된 상태였고, 서치 엔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브라우저와 서치 엔진이 없는 인터넷은 쓸모

가 많지 않았다.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세상을 예측할 수는 있

었지만, 그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컴퓨터

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등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맥레이가 “2020년”에서 틀린 예측 가운데 하나는 남북관계

다. 그는 2020년 전후 남북이 통일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적

중한 사실은 G2시대를 예상한 점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경

쟁하고 협력하는 세상이 2020년에 열릴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이전에 썼던 책을 되돌아봤다. 이제 새 책, 즉 “2050년 

패권의 미래”를 살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책을 쓴 동기

가 궁금하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현자가 아니다. 그저 여행 가이드로 

한 그룹의 사람들, 즉 독자를 미래로 안내한다. 맞다고 생각하

고, 또 생각을 적절하게 맞춰 넣을 수 있고, 미래에도 맞다고 생

각할 뿐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는 프레임

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책을 쓰도록 한 동기다.

단어 하나하나를 영어로 바꿔 해석한다면, 한국어판 제목이 

“2050년 패권의 미래”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헤게모

니가 2050년에도 지금처럼 강할지를 묻고 싶다.

그렇다. 지금처럼 강할 게 분명하다. (2050년에도) 미국은 기술

적으로 선도적인 국가일 것이고, 세계 곳곳에 사는 야심찬 사

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일 것이다. 절대적인 규모에서 중국보

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아주 탄탄한 기초와 높은 생활수준

을 갖춘, 거대한 경제일 것이다. 내 책에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

서 미국을 앞지르지 못한, 아니 앞지르더라도 얼마 못 가 후퇴

하는 이유를 밝혀 놓았다. 그래서 중국은 2030년 전후 잠시 넘

버원이 된 뒤 2050년엔 넘버 투가 돼 있을 전망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두 가지다.

흥미롭다! 이유가 궁금하다.

내가 책에서 언급했던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중진국 경제의 덫

에 걸려 한국이 이뤄낸 것과 같은 선진 경제로 발전하지 못한다

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인구 감소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인구감소는 정말 빠를 수 있다. 인구

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상하이 도시에서 평균적으로 어머니 한 

명이 아이 하나를 낳지 않을 수 있다. 그나저나 미국은 지금보다 

(2050년에) 상대적인 기준에서 좀 더 막강해질 수 있다.

So we have done a sort of review on your previous 
work. I think it is time to go through your new book, 
“The World in 2050.” First of all, what made you write 
the book?
I am not an all-seeing guru. I am a tour guide taking a 
group of people, the reader, into the future. Here is a 
framework into which you can fit your ideas, and it’s a 
way to think about the future. Those are what made me 
write the book.

The Korean title of your work is, if I interpret it word 
by word in English, “The Future of Hegemony in 
2050”. I am not sure if you would love it, but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e hegemony of the U.S. in 2050 
would be remain as strong as today?
Yes! absolutely it will be. It will still be the great technolo-
gy leader. It will still be the place for ambitious immi-
grants anywhere in the world. It will still be a huge econo-

my, maybe slightly smaller in absolute terms than China, 
but with a much more solid base and much higher stan-
dard of living. In the book there’ve been some suggestions 
that China will not pass the U.S. in terms of economic size 
after all, or if it does pass, it will then start to fall back, so 
that by 2050 China will be back to number two economy 
after perhaps a brief period in the 2030s. But well, we 
don’t know the reason, but this, I think, was twofold.

Interesting! Let us hear the reason.
One which I mentioned in the book is China will get stuck 
as a middle-income economy, and will not be able to 
advance to an advanced economy status as Korea has 
done. The second is that the population decline may be 
much faster than previously thought. A decline for the 
Chinese population may be very fast indeed. Once your 
population starts collapsing and you have, as in Shanghai, 
no fewer than one baby per mother on average. Anyway, 
America may be even more dominant then in relative 
terms than it is now.

Do you happen to think there might be a sort of threat 
that may hit America?
We’ve seen democracy, not just in America but every-
where, under great pressure at the moment. I think that 
people only see the noise of democracy and they don’t see 
the strength, so they seem not to trust democracy.

Let’s talk about the future of China again. A few years 
ago, many economists assumed that China in terms of 
economic volume may pass the U. S. in the 2040s. Your 
view seems to be quite an amazing shift in forecasting 
China.
There has been a sudden change in looking at China. 
There was a study which I think I quoted in the book 
which suggested that the U.S. did go back to being the 
largest economy. I’ve seen one or two other suggestions 
that actually China will never pass the U.S. in economics. 
Of course, it is very important always to keep saying I 

 

중국의 인구감소는 정말 빠를 수 있다.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상하이 도시에서 평균적으로 

어머니 한 명이 아이 하나를 낳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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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강타할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지닌 소음만을 보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

다시 중국의 미래 이야기를 해야겠다. 몇 년 전 많은 이코노미스트

는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2040년대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당신의 의견은 중국에 대한 예측에 큰 변화가 있음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망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

다. 내가 책에도 인용했는데, 미국이 다시 세계 최대 경제로 복

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한두 개를 본 적이 있다. 물론 내가 틀릴 수 있고 

틀려왔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앞서 인구변화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요인이라

고 말했다. 하지만 이유를 하나의 요인, 인구변화로 축소하는 것

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반중동맹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

는 것이 중국의 승리를 막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하고 있는 것과 상관 없는 중국 이야기부터 해보자. 내

가 말한 대로 중국 인구는 2030년대가 되면 해마다 많이 감소

할 것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다.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대

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한다. 그 바람에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노동력이 감소한다. 우리가 일본에서 익히 봤던 일

이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도 부르고, 지적 자원을 얻는 데 애를 먹게 

될 전망이다. 지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겪을 어려움은 중국을 

중진국의 덫에 걸리게 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될 듯하다.

인도는 어떤가? 2050년 인도가 서 있을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40년대 초나 2030년대 초엔 

인도 경제가 일본을 넘어서 넘버 쓰리가 될 것이다. 인도는 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진짜로 눈부시게 성장

하고 있다. 하지만 방갈로르 지역의 교외를 여행하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된다. 교외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엄

청난 빈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인도에는 두 사회가 공존하

고 있고, 점차 중간 소득층이 확장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가난

한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인데, 올해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는 얘

기도 있다. 동시에 인도가 세계 최대 중간 소득층을 갖게 될 것

인데, 이 또한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도

는 세계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된다. 또 정치적인 긴장

을 해결할 것이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정말 거대한 실

수일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인도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

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펀드매니저나 투자전략가라면, 투자자들에게 인도를 차기 10년의 

핫 플레이스라고 추천하겠는가.

한 마디 대답하면 ‘예스’다. 그러나 차세대를 위한 펀드 투자는 

글로벌 전망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

면서 현재의 신흥시장의 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차원

의 주식 투자를 생각한다면, 전체 글로벌 투자 비중의 50%나 

60%는 미국이다. 한국에도 일부 투자하고 중국에도 일부 투

자해야 한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일

부는 투자 비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ight be wrong and I’ve been wrong about things.

You mentioned earlier that the demographic factor is 
so crucial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a country. But I 
think it is risky to reduce the reasons to one factor, 
demographic change. I mean, America’s actions to 
make the anti-China alliance could be another reason 
to block the triumph of China. 
Let’s talk about China first, irrespective of what America 
does. China will find that its population, as I said, will by 
the 2030s be in a serious reduction year by year, a decline 
its workforce. People in working age will be going down 
even faster because a lot of it will be older people under 
60, but that proportion will be much higher relative to the 
total proportion. So you will have a smaller and smaller 
workforce supporting a declining population. But it’s still 
a very large number of older people that will change the 
mood of the country. And we saw this in Japan. I think 
something similar will happen in China. I think that will 
also bring political change and it will find it harder to get 
intellectual capital, which would be one of reasons to put 
China to the middle-income trap.

How about India? Where do you think India’s place is 
in 2050?
I think that India becomes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
my, passing Japan sometime in maybe the early 2040s or 
maybe early 2030s. India’s growing much faster now than 
even five years ago. So it’s growing very swiftly indeed. 
But anyone who travels around there sees this extraordi-
nary contrast between the suburbs of Bangalore and the 
countryside, where you see a lot of poverty. So I think that 
there are two societies alongside each other in India and 
gradually the great middle class will expand and gradual-
ly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oor are being brought up. 
And it could be that not only will India be the most popu-
lous country in the world, which it already is — this year it 

passed China — but it may also have the largest middle 
class and that will be really interesting. So whatever hap-
pens, India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world and 
cope with all the political tensions, and it is possible it may 
make some huge error. But then the big picture, I think, it 
is one of very rapid growth.

If you are a fund manager or investing strategist, 
would you recommend India as a next-decade hot 
place to your investors?
I think that the one-word answer is yes. But I think that for 
funds investing for future generations one should have a 
global outlook and one should accept the great political 
uncertainties and accept the growth of the emerging world 
at the moment. If you look at global equities, the U.S. 
accounts for something like 50% or 60% of global equi-
ties. One should have something in Korea. One should 
perhaps have something in China. It may make some 
great political mistake, but I think that you should have 
some investment there.

 

차세대를 위한 펀드 투자는 글로벌 전망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현재의 신흥시장의 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주식 투자를 생각한다면, 미국 비중을 

높게 보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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